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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각에서 만나는 팝아트 전시‘프레야의 팔레
트展’
 정기환 기자  승인 2022.12.23 14:42

23일부터 1월 8일까지…작가와의 만남도 진행

▲ 남해각에서 만나는 팝아트 전시‘프레야의 팔레트展’

[디스커버리뉴스=정기환 기자] 남해관광문화재단이 ‘프레야의 팔레트展’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8일

까지 남해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전시회에서는 런던과 파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활동 중인 팝 아티스트 작가인 조시 프레야

씨의 팝아트 작품 2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.

‘프레야의 팔레트展 ’은 유화물감, 아크릴, 프린팅 등 다채로운 콜라보가 매력적인 작품들로 구성됐으며

옛 건물의 정취를 그대로 살린 남해각 2층 전시공간과 어우러져 낯설지만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킬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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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기대된다.

이와 함께 지역 학생들이 현대미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‘팝아트 체험’, ‘색채심리상담’ 등의 프로그램

이 28일 진행된다.

디자인관련 진로에 관심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‘작가와의 만남’은 1월 4일에 준비돼 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관광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.

‘프레야의 팔레트 展’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총 2주간, 남해각 2층 기획 전시실에서 만날 수

있다.

남해각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.

조시 프레야 작가는 “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팝아트 작품 20여점을 선보일

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”며 “팝아트가 미술의 틀을 깨고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장르인 만큼 이번 전

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뇌를 깨우고 생각을 환기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가져보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우리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이색적인 팝아트

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”며 “팝아트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마련된 클래스 프로그램에

도 참여하셔서 연말연시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한편 전시 기간 동안에는 1년 365일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운영되는 ‘물건너 온 세모점빵’의 팝업스토어

함께 진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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